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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문화재연구원은 11월 14일(토) 대구칠곡향교, 팔거역사문화연구회, 대구칠곡발전협
의회 회원 등 칠곡 주민 130여명과 함께 구암동 고분군과 대구 칠곡지역 유적안내판 6
곳에서 대해서 유적보호활동을 실시하였다.

  유적보호활동은 영남문화재연구원이 지역 내 문화재 환경을 정비하고 보호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보호활동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문화재 
보존‧보호 활동에 지역민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다.

  이날 진행된 유적보호활동에는 영남문화재연구원 직원을 비롯하여 대구칠곡향교, 
팔거역사문화연구회, 대구칠곡발전협의회 회원 등 칠곡 주민 130여명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봉토분 주변 잡목 제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대구 팔달동유적을 
비롯한 대구 칠곡지역 유적안내판 6곳에 대한 정비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이번 유적보호활동을 통해 구암동고분군을 지역주민 스스로 보호한다는 의지를 고
취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